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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행재정 운영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각 소속에서 공통적으로 처리돼 왔던 인사·복무 업무, 급여 업무, 여비 업무, 복리후생 업무를 
집중처리하는 조직(총무사무센터)을 2011년 4월에 설치. 
동시에 집중처리를 위한 시스템(서무사무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 
또한 집중처리를 실시하는 업무의 경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파견방식”을 통해 민간위탁의 장점 외에도 민간사업자를 활용하는 적정한 
업무 내용과 흐름을 자세하게 조사 및 확인한 후 “도급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내용 
총무사무센터 설치 당초의 외부 인재 활용 형태로서 ① 파견사원의 수용, ② 비상근직원 등의 직접고용, ③ 업무위탁에 의한 도급의 세 가지 
방법을 검토. 
①의 파견사원의 수용은 현 직원이 파견사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도 당초의 다양한 신고 인정 시기 
및 연말정산 시기 등 업무 성수기/비수기에 따른 노동력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방식”을 채용했다. 
파견계약 기간 내에 센터의 업무 내용의 세사. 파견계약 종료 후에는 민간 활력의 활용, 업무 성수기/비수기에 따른 고용 조정의 가능성, 사무 
처리의 정확성 확보, 경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위탁에 의한 “도급방식”을 채용했다. 
효과 
조직 통합에 따른 직원 수 감축과 “파견방식”에서 “도급방식”으로 업무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대폭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총무사무센터 설치 시부터 일정 기간 “파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위탁 내용(처리 시간 및 처리 건수, 세세한 심사 내용 및 흐름 
등)에 대해 현 측에서도 자세하게 인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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